
2020년 5월 13일 수요일6 경 제

12일
코스피지수 1922.17

-13.23
▼ 코스닥지수 684.21

-0.83
▼ 유가(WTI, 달러) 24.14

-0.60
▼

살때 팔때 살때 팔때
환율(원) 1USD 1246.94 1204.06 1EUR 1350.69 1297.99

100 1158.92 1119.06 1CNY 181.09 163.85

본격적인 마늘 수확철을 맞은 12일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한 마늘밭에서 일손이 부족해 힘겹게 어르신들이 수확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생산량 늘고 가격은 하락… 마늘 처리 어쩌나

올해 제주지역 마늘생산량이 3만t으

로 예상되고 있으나 계약처리 물량

은 1만4753t에 그치고 가격도 하락

해 생산 농가들이 대책마련을 요구

하고 있다.

12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마늘 생산량은 평

년대비 17% 증가한 36만t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산지의 마늘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급조절 필요 물

량(4만5000t)보다 많은 5만t 이상

을 수급안정 대책물량으로 설정하고

출하정지와 정부수매, 농협수매 확

대 등 대대적인 수급대책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마늘 가격이 크게 상승하

지 않을 경우, 올해 정부가 비축한

물량은 판매하지 않고 농협이 추가

수매한 물량(1만 5000t)도 12월까

지 판매를 정지해 성 출하기 마늘 가

격 상승을 유도할 방침이나 가격 안

정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제주지역 마늘생산량은 지난해 3

만6400t보다 6400여t 감소한 3만t으

로 이 중 농협계약처리 물량은 1만

876t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제주지역본부

는 마늘가격 안정을 위해 비계약물

량 2590t을 추가 수매하고 정부수

매비축 515t, 긴급가격안정 사업비

를 활용해 762t을 추가로 수매할 예

정이다.

나머지 물량 1만5000t에 대해서는

농가 종구처리와 포전매매, 개별 택

배판매 등으로 처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문제는 올해산 마늘 가격이다. 도

내 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평당 수매가가 1만5000원 정도 돼야

하는데 현재 절반 수준인 평당 8000

~8500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

다. 올해산 깐마늘은 4100원(1kg)

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마늘생산자협회는 13

일 제주특별자치도청앞에서 집회를

열고 마늘가격 보장과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는 정부는 올해산 마늘 생산량이 평

년대비 17% 증가한 36만t 수준에 이

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급 안정

을 위해 4만t을 시장격리하기로 했

는데 가격안정에는 한계가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며 상인들이 얼마나

마늘을 수매할지가 관건으로 보인

다 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제주산 키위 수출선도조직 신규지정

a 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20년 수출 선도조직 육성사업 에

한라골드 영농조합법인(키위) 을

신규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신규지정을 통해 키위 품목에

대한 조직화 규모화 수출창구 일원

화 등 안정적인 생산 기반 마련 및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장기적인 수출

도약을 대폭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한라골드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5년 키위 첫 수출 이후 말레이시

아,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을 중심

으로 수출 실적이 매년 평균 20% 이

상 증가해 왔으며, 특히 2020년 농산

물 전문생산단지 운영실태평가에서

는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11월에는 aT와 제주특별

자치도의 지원으로 말레이시아 쿠알

라룸푸르에서 유통매장 판촉 행사도

개최해 현지 소비자들에게 제주산

키위를 홍보하기도 했다.

제주산 키위는 지난해 기준 우리

나라 전체 키위 수출량의 20% 이상

을 차지하며, 특히 감귤과 더불어 도

내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중요한 품

목이다.

aT 제주지역본부장은 지난 몇 년

간 aT에서 꾸준하게 수출지원을 해

온 결실을 맺는 것 같다 며 제주산

키위를 세계에 알려 글로벌 시장 1

등 키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

력하겠다 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황금연휴 반짝 제주관광 또다시 한숨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여파로 인

해 제주지역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

면서, 조금씩 회복할 기미를 보이던

관광업계의 시름이 다시 깊어지고

있다.

12일 제주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문화관광과 관련된 모든 행사를 8월

말에서 9월 이후 개최로 잠정 연기

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야간관광 활성화

등 일부 사업의 7월 재개를 위해 제

주도에 예산 교부 신청을 준비해왔

다. 그러나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사태와 제주에도 추가 확진자가 발

생함에 따라 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황금연휴 기간 반짝 특수에 힘입

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던 제주관

광업계의 근심도 커지고 있다.

도내 한 특급호텔의 경우에는 제주

14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다음 날인 10일에만 무려 100건에 가

까운 예약취소가 발생했으며, 황금연

휴 기간 70%가 넘었던 객실 예약률

은 30%대까지 떨어졌다. 연휴 기간

첫날 90% 가동률을 보이던 렌터카

가동률도 20% 정도로 떨어졌다.

도내 한 대형 식당 관계자는 황금

연휴가 끝나고 이전보다는 식당을

찾는 관광객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을 체감했는데, 코로나19 확진자

가 또다시 제주에 발생하면서 관광

객 손님이 다시 줄었다 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이 사라지면서 전세버

스 업계는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

전세버스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

19 사태가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여

름 성수기가 시작되는 7월쯤에는 단

체관광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

다 며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확산

되고 있어 올 한해를 통째로 쉬게 생

겼다 고 토로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제주항공 신임 대표이사에 아시아나

항공 출신 김이배(사진)씨가 선임됐

다. 현 제주항공 대표이사인 이석주

사장은 AK홀딩스 대표이사 사장으

로 임명됐다.

애경그룹은 지주회사인 AK홀딩

스와 제주항공, 애경산업 유화 화학

등 5개 계열사에 대한 상반기 사장

단 인사를 12일 단행했다.

제주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아시

아나항공 경영관리본부장을 지낸 김

이배 부사장이 선임됐다. 김 신임 대

표이사는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를 졸업하고 1988년 아시아나항공에

입사했다. 아시아나항공 미주지역본

부장, 경영관리본

부장, 전략기획본

부장 등을 지낸

항공전문가다.

애경그룹 관계

자는 항공사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항공전문가인 김이배 부사장을 제주

항공 대표이사로 깜짝 발탁했다 며

특히 현 제주항공 이석주 대표이사

를 AK홀딩스 대표이사로 임명하며

그룹과 제주항공 간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현 항공사업의 위기를 극복

하고 제주항공의 사업혁신을 이뤄낼

계획 이라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농기계 임대사업 인기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귀포농

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 사업이

농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농업기술원 서귀포농기센

터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결과 농가 이용률

이 1120대 1962일로 전년 대비 각

각 15.9% 10.2%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평균

임대농기계 사용실적 665대 1222일

에 비해 각각 68.4% 60.6% 증가한

수치다.

　특히, 봄철 감귤원 간벌 및 정지

전정 후 파쇄 작업을 위한 파쇄기 이

용실적은 694대 1219일로 전년 대비

각각 27.8% 26.2% 증가했다.

　전년 대비 기종별 이용대수 실적

은 소형파쇄기 30.6%, 중 대형파쇄

기 19.3%, 농용굴삭기 3.9%, 운반차

3.6% 순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여성농업인 임대농기계

이용율도 2017년 7.5%, 2018년 8.6

%, 2019년 10.4%, 2020년 11.2%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오은지기자


